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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전에 어느 심포지움에서 「재일한국인 문학의 기원과 그 전개」 라 
는 제목으보 발표한 적 이 있다기 그것은 전전2)의 출발기부터 전후 초기까지 
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었다. 
재일 한국인 문학3)의 출발점을 어디로 볼 지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달라진 
다. 그 명확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았지 않으나 그 발표 때 필자는 일단 
범위를 넓혀 보고 ‘재일 한국언 문학’ 이란 ‘일본에 건너 혹은 일본에서 태어 
나 그 후에도 일본에서 문학활동을 계속한 사람(그리고 일본에서 발표된 작 
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언어가 일본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음)이 쓴 문학’ 으로 
규정하고 그 출발점을 192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연규(鄭然 
圭)와 김희병(金熙明) 등을 효시로 보았다. 그리고 장혁주(張械富)， 김사량(金 
史良)4) 등의 활약이 있던 후 현재 있는 ‘재일 한국인 문학’ 에 이어지는 움직 
1) 200년 2윌 21 일， 고려학회 (하와이 호노루루 대학교) 
2) 1945년 8윌 15일의 패전 이전을 가리키는 호칭. 일본에서는 ‘전전’ ‘전후’라는 표현 
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재일 한국인 문학에 대해서도 유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 
기서는 이 용어를 씀 
3) 본고에서는 고유명칭 이외는 ‘재일 한국인’ 혹은 재일 ‘한국인 문학’으로 함 
4) 재일 한국인 문학을 말할 때 장혁주， 검사량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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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1940년을 전후히여 킴닫수(金逢壽) 등에 의해 시자됐디」그 보고 이이 전 
후 직후의 양상을 잡지에 발표된 자품을 중심으로 정리랬디 。]이한 시집의 
티당성 여히에 미해서는 앞으로 새일 한치인문학 전문기늘의 본격적인 연구 
의건을 기다리고자 한다 
이댄에 ‘해방시후의 재일 힌국~1 문 ~1들의 황동’에 대하여 말하는 시회들 
임었q니 오늘은 그에의 밥표들 좀디 부인하여 저후 뷰격직 C즈로 펌치는 재일 
한국인 문학의 동향， ，~-l개 양상에 관하여 간단하게 고창하고자 한다‘ 
만 하나 만씀을 Fij펴야 되는 것유 ‘해방직후의 재열 한국얀 문인틀익 활 
통1 이라는 처]톡에 대해서얀다1 실제도 ‘재열 한국인 문학’ 이라고 할 때 ‘해방 
직후’과는 파악은 그뎌지 의미기 없늠 바 여기서는 시기를 츰더 넓혀 보고 
열본의 패전 직후부tl 1960년디1 쓴까지의 재일 한치인 문학 내지 새일 한국 
인 문학지늘의 활동상팽을 보고지 한 전이디 양해헤주기 바란디 
새일 힌닉얀 문희 내지 새일 한국인 운희자날의 활동에 대한 기존의 언f 
로시는 하야시 고지(林浩治)의 「전후 재일조선인 문학사，5υ} 까장 갈 정리되 
어 였다 그려나 이 논문은 단행본을 증심으보 힌 것이며 또 샤용언어도 일 
뷰어에 한정한 것이다 기타 몇 괜 았는 다른 사람의 논고도 같으며 당시의 
잡지， 산문 퉁까지 포함해서 논한 글쓴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친후의 재잊 한국인 문학은 아직 그 진제상이 받아틀이지 뭇하고 았다고 하 
겠마 
그 이유로서는 지료부즉이파는 젓이 크세 작용뇌이 있는 것으로 수측되디 
후의 정핵주는 이븐바 재일 히 Q 인 문아자들파 닫려 독자적인 깅을 건어갔j]_ 또 
김시량은 닐리 알려진 것처럽 일세당시 중국P 토 달출했 y_ ò1]방 후에는 이부 땅에 
서 양봉했기 때문이 써일 한국연 문학과는 여시 기미가 았었다 다마 상역수이1 판 
해 λ1는 전후 활동 중 특정적 ~l 면도 있으니 마지막 갱이시 l 부분단을 소개혀다 
그리끼 김사양에 관해서는 필지/ 지 λ11 히 검토한 a 있어 그것을 보기 비린다 좋 
고 c래방 후의 김사량 각서"좁li:쩔찌論集 제 19전， 행냉ι化%究振興'-11화 
긴JU l. 1I 도교 
5) 히。l시 π 지‘ f 전후 새일조선안 둔학J..L ‘ 「전후 비 I Jp)일18 ) 운학콘" pp.8-103, 신 
간λf. 'ê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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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후의 초기 단계에서 50년대에 이르는 세기의 자료는 그 대부분이 보 
기 어려운 것이며 당시 어떤 잡지 · 신문들이 간행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히는 게 현실이디. 
그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본고에서는 우선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자료에 
업각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다행히 많은 
재일 한국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80년대 이후 잡지 『민주조선(民主朝蘇)J을 
비롯하여 중요한 자료들의 복각되어 있다.6) 그들의 선행작업에 의거하면서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부분적으로는 전게 「재일 한국인 문학의 
기원파 그 전개」와 중복된 부분이 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2. 잡지를 중심으로 본 전후직후의 문예활동 
-1945년 -1950년-
조국의 해방을 맞아 얼본에 잔류하게 된 재일 한국인들 중에서도 창작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먼저 등사판으로 동인 
지 형태로 나왔는데 이진규(李珍珪)， 허남기(許南觀) 등의 『언민문화(A民文 
化)~， 허종친(許宗較)의 『고려문예(高麗文藝)J ， 김원성(吉元成)의 『조국문학(祖 
國文學)~， ~조선(朝蘇)~， 김경식(金慶植)， 강변성(姜免星) 등의 『백민(白民)~ , 재 
일본 조선언연맹(조련)(在日本朝蘇A聯盟(朝聯))의 『조선문화(朝蘇文化)~ , 건청 
(建춤)의 『건국(建國)~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적인 수준이 낮은 
데다가 아직 잡다한 사상， 의식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혼재하고 있는 상태’ 7) 
6) 복각 『民主朝蘇~， 明石書店， 도쿄， 1993. 
박경식 편~在日朝蘇A關係資料集成 <戰後編>~， 전 10권， 不二出版， 도쿄， 2000~ 
200 1. 
또 같은 박경식 편으로 간행된 『朝蘇問題資料蕭書l(르-書房)에는 전후자료로 『신 
조선~(제 10권， 83년)， r民樂新聞~(보(補)권， 84년) 등이 수록되어 았다. 
7) 서용철(徐龍哲)， r재일 조선인문학의 시동 - 김달수와 허남기를 중심으로」， 『민주조 
선 복각판』 해 설 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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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c1 그"1 딸 I대 r히1 망신문(解放新間).Jj， f조선신보(朝健新報)， 등파 같은 민즉 
신문이 발신되이 새 국년을 열게 된디 전제의 흐듬을 보기 위해 그 당시의 
신문 잡지 등의 발간‘ 그리고 주로 된 단체의 걸성상횡 능을 연디1순으로 보 
여주변 디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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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재의 움직임 선운 잡지 능의 간행 상왕 
1945ι 9. 10 개영 조선얀 연맹 ~잉 위윈회 결성 
1945 , 10ι 10 w h:#7l fP쉰」 칭 C 
1 우리산문J 4ó.KI5) 
1 해 1잉산운J 4(,. 9. 1) 
10. 15~1 (Í 개영 조선얀 연맹(약칭 ‘조연’ 1 
;6-잉 본부길성대회 개최 
{위젠강 국많) 
11. 16 조선 신국 측신 청년동맹( 신갱) 결성 
{위윈칭 ;;#왔，，" 1 
11. 17 치ι려운에(홉짧文홉)J 정간 
1946ι 1. 20 신죠션 신성농맹(신농)결성 
{위젠갱 Hl!il 
1946. 3ι 10 간챙 r조낀신운{행!f'tr뽑t 조 산 
4. I "ι수즈5선(κ主행뺨)J 정간 
(-, 1950 η 
4. .) I조연운호H영ij'.{X:fU， 정 산 
8. 15 I우리신운피 1ιξ신운』 재개)받행 
8. 30 I산또선신쉰윈r~며!f'tr뽑t 것 간 
9. I I해 'g 신운피 쑤라신운』개재) 받행 
• 10.10 개편 
':J. 25 개 재임쳐E선 거쥬'i!단 경정f，o "H] 뉘여여 -• 50. K :2 저]4 1~호 딛 무71 정까서 
IUl 
• 52. 5. 20 낙간 
• 57. 1. j r조선민보l빼웰民웹)ι 
10. 3 재일조심 기류민단 (민단j 길성 
극즈 개제→ 61.1. 1 -:죠션시여(협 
jI!.f:#.\lftIO , 
도 새재 
194‘ ? 「자유조선l 검버행양)， 잔간 
1947. 1. I 1 던1만신꺼rç~新뼈 J， 상깐 
1 ‘)47ι 2ι 20 지1일? 신무호|아처1 연짝피 길성 
(문아연 5: 연， 딩1아믹 꽁똥? 직) 
’ &.7 지1일본?신딩1주쟁 1셔등1명(딩1 갱) 길성 
(위웬장 尹Jf\*l
'). 던[ 정중앙 성 1，홍友)~ 장깐 
1,1, 5 1 사유조신” 기의 임년만에 럭간 
(통핀 저1、호) 
10 J 조산운예(명n~사tlt용')J 일이팎 감 
간 (주선 w 예 
)')48. 1. 17 
운 재지임회，:，-~:회 E 예능신숭악[기학듀 압회맹농조 깅 액직생?)1( (白재써잉λ죠14， 1 ??1 학~) 
1948. R. I 소 r우선켜문"학익회』) 조간(끽E선운， 재일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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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덤 잇따과 창간되이 신문지상에도 창자， 평론 등이 발요되었는데 「조 
선신보J 지상에서 일본아창가을 물이싼 논쟁이 펼쳐진디 조선문학일 수 없 
디는 야당(魚팽)과 일본야창자으로서의 조선문학의 기능성을 주장한 김달수 
간의 논쟁아 그것이다 9) 그 주장은 다음과 짙다 
히 니 는 과거 일세 군제한데 짓밟혀 합성에 뻐진 조신문학의 전동 윤 지켜 대중 문학 
겨1통운동과 연격시켜 조선민족문학의 재건에 노럭하는 정풍(正쩌)문아운동이며 또 
하나늠 일본어호 하늠 장작이 가령 조선수순학에 았어 기행거인 존새가 ￥1다 해i 일 
본의 민주화족진의 양 민족의 행구식얀 행복을 위한 한 , 일 민족의 공통된 이넙이 
다라는 저제 하어1 인복문단에 적낙적으로 찬가하는 깃음 풍하이 도닫입 수 있으며 
놓시에 간정척으호 한국민수운학01 되다는 기형적인 과보기 운학운놓이 그것이 
다 10) 
그러고 후자의 문혁운동의 잎환으로 「민주조선4 이 밤간하게 된 것이다 나 
증에 거시에 관여힌 사람들에 의하여 문학잡지사 발간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것이 「소선문예，(잊복어문잡지)이며 1 우리문핵 o (한글지)이마 그리고 이 잡지 
틀이 추로 재임조선인연맹(조련) 관기]자틀을 중심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거류 
민단(민단) 개통 사람틀음 중심으로 반간된 것이 「자유조선， (입복어지)이다‘ 
그런데 잎 서용철의 인용문에 나온 잡지들 중 몇 가지 늠 근년 복각F 지 료 
집에 ?함뇌이 있이 실제로 블 수 았디 인용자의 말이 맞는지 그것을 겁토 
할 수 았세 된 샘이며 그 가엽은 앞으로의 과세 중의 허'-+이디 
상기 세 안치1늘의 움지암 증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47넌 2윌 20일에 걸성 
~) 이싱 은 박경식 「解放後在 B 없ifif'A運動냈主몇-'1'-~동 (1 945. 8 00 1 n~)， (감은 저자， 
'!ílfh:Z{~在日햄~rA遇動史J 경*附錄(三-뿜房， 1989‘ 東핑)) 박정식 먼 f在日햄이F 
人關æ，資빠集成〈땅t後編"， i:il8 010卷(不二出版 200[ , 東*~)， r民며홍8 활』 復tlJ.tI:i. 사 
。|트 r A~얀의 눈(在 Bσ) II!)J 에서 가성힌 깃암 이 사이트는 Mun Kunsu 씨의 인터 
넷 'http:// 、Nww.bεkko[jme.or.j이'kunsu _ mun/zzziund 1945a.htJnJ (‘ 1945' 부분은 비꾸면 
핍)효 볼 수 있다 
9) 사용힘 「재인조선인문아익 시동」‘ p. 49 
10) 1948년간 「재일조선운화 연감{효日朝~tι化年짧)껴 잎으1 논운‘ 매 49 --_ 50애서 재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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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 ‘재열 조선문화 만체 연합회(약칭 • 문단연)‘이다 。1 것쓴 조연 측 문화얀 
파 넨단 측 문화인。1 공동으로 문화활동을 히고지 걸성된 것이며 그 의의는 
오늠닐 봐도 대단히 크디 
당시 조연의 활동은 싱당히 활발하고 그 영향력도 컸는데 그 조연 삼전대 
회(三全大會)(1946. 10)에시 재입 힌국~I문화던재 연합에 관힌 계획이 나와 거 
시에 민딘 측 문화인들도 응힌 것이었마 
그 꺼과 1947년 2윷 20입 “김두용， 박흥큐(朴興초)， 이상효(李相曉)‘ 민정식 
(閔止植)‘ 킴병직(金秉樓) 퉁 35개 문회단체 대표 66명이 참여하여" 11) 이 ‘문 
단연’이 조직되 것이마 이러한 움직임유 후에 시도되 최선(崔解)틀에 의한 
넘북의 통일문화운동에 이어지늠 그 선구적인 것이었디 i1. 블 수 있디 불행 
히도 이 움직염은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였으나 오늠딛도 여전히 새일한국인 
사회에 시사한 접이 븐 것으로 샌각된다 
위에시 아듬이 나온 이날 신운 · 잡지는 [ 넌주조선， 01외에는 。1제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앞에시 말힌 바와 같이 이들 이외에도 당시의 뀌 
증힌 신문 · 갑지들이 까년에 들어와시 많이 복각 간행되었 0_니 이하에 이들 
자료릎 중십으혹 반행연대 순으혹 개변적으혹 소개하려고 한다 121 
(1) c고려문여I(高麗文홍)， 
진후 빌행된 잡지 충에서 현재까지 확인얄 수 있늠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문예지는 [고려문예4이디 이것은 발행소 고려문예사‘ 편집 전 발행인 허증진 
(許宗較)이며 능사관 인쇄인 한금지이디 1945년 11월 27일에 창간호기 간행 
되고 46년 1 윌 15일 발행인 저14호까지가 팩얀된다 힌 달 두 번 간행되였고 
각 호의 발행 날짜는 다읍과 짙다 
111 박성식‘ 앞으1 글 IF .sTI 방후 재일 조선인 운동아 , 1ψ 234--235 
12) 11 조선문여1 ， 창간호의 ‘편집후가’이|는 ‘최근애는 문예진지 h 헌해{"i;;:~:힘』가 장간됨 
지갱에 였다”고 되아 았다 。1 저런 여시서 소개힌 잡지 이익에도 많은 잡지가 있 
였음을 추측한 수 았다 또 다드 운예치기 순"1되 7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았Q 니 
실제 발행되있는지는 모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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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1945년 11 윌 27일， 26p 
저12호 1945년 12델 15 일， 32p 
저13호 1946년 l 델 l 일， 29p 
저14호 1946넌 1 월 15 일， 35p 
그 이후는 확~I 못했안나 거114호로 끝나는 것 q로 추욕이 된다 정간호에는 
맥운(白雪) 작사 친예훈(陳댐勳) 직곡의 l 無짧花江山」 이 심려 있고 또 역시 
맥운의 시 1 東天으1 햄光J , 이츄산과 션조으1 한시 퉁이 시련 있다 제2호에 
도 애국가와 막용전의 시 「떼나가는 배 J , 액운의 시 ←f￥R셔의 사냥군틀J , 
이잔의 시 「白 111행 「佛敵圖」 퉁이 심녀 았다 제3호， 제4호에도 백운의 시 
기 게재되어 있고 또 액철의 「風퍼人間의 文學J (상)(하)이 실려 있디 
。1 압치는 『문예」 다는 표제에도 붙구히고 문학자품보다 열반기사， 논설 
늘이 많욕 것이 특정이다 그이나 두달도 못히는 만벙한 잡지였으나 거의 최 
초의 둔예 잡지로시 그 의의는 크다 
(2) l 조선시(朝財詩)， 
다음에 확인되는 것은 「조선시4라는 잡지이다 1946넌 3월 1 일 발행얀 제2 
호(제 1 권 제2호)가 남아 았어 그것음 보연 원간인 것을 알 수 있 q내 몇 호까 
지 내왔는지는 모른다 반행소는 조국문핵사 관옹(關東)복사， 반행 ~I 이회석 
(李和錫)‘ 띠집인 김원성(古:n:;成)이다‘ 역시 퉁사판 91쇄이며 표지를 포함해서 
총50페이지익 한들지이마 
『조선시」라능 이름인 만큼 시 46편， 희곡 l 핀， 소설 1 편， 수필 l 펀， 시， 영 
화 등에 판한 논설이 5편 등이 실려 있디 수필유 그 후 재열 한커인 문학지 
로 활약히세 된 이유직이 「率直한 A閒↑뽀」이아는 금을 쓰고 있디 
(3) l 조련문화(朝聯文化)， 
조연의 기관지인 이 삽지는 새일본 조선인 연맹 중앙총본부 문화부 발행。1 
며 역시 등사판 인쇄의 힌국어지이다 
1946넌 4월 5일에 정간되어 제2호(4ι넌 10휠 20일 발행)까지 확얀펀다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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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은 장긴호늠 이상효， 제2호는 조선인연맹중앙총본부 문화부로 되이았다 
창간호는 62페이지， 세2호는 III페이지의 당당한 것이며， 창간호에는 야마 
카와 히토시(山川펴)기 「朝햄 1 ，，11힘에게」내는 글을 특별 기고한 것이 눈에 띈 
다 문화부 기관지인 만담 시 예술논 등이 많이 실려 있고， 칭간호에는 허남 
시(許南顧)의 시 「내피틀」 과 정액운(鄭白雪)의 시 l 하늘」 이은시의 예숨 
론 l 春종{형파 훨8짧A民精神」 이 게재되어 있다 또 권말에는 벽아지 직사 
김츄납 곡~I 논민까」 가 선려 있다 
제2호에는 역시 허닝 기의 시 줌春J , 이유직의 위글의 (하)， 자영(車影)익 
희곡 「땅파는 사람틀」 퉁의 실려 있다 
(4) l 민주조선(民主朝蘇)J 
U 민주조선，(도중에서 한번 [ 문화조선(ιit햄健:)..n으로 서1 새함)유 1946년 4월 
부티 1950넌 7월까지 33호에 걸쳐 간행된 일본아 잡지이다 r인주조선』은 새 
일 힌국얀에 의하여 일본의 패전 시후에 재빨리 그리고 4넌이라는 시간에 간 
행됐다는 낌에시 특필할 만힌 일이며 문학뿐만 아니라 재일 힌국인운동에 있 
어 이 「민주조선， 0] 0] 운 5역참은 대딘히 브다 그래시 이 시 1]을 연구하는 
데 았어 불가펴한 문헌이지만 지남은 진 권 다 복각되어 았고 여기에 언급한 
논고1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루고자 한마 
『민주조선』이 실제 빌간된 것은 헤방 후 약 8개월 뒤의 엘이지만 그 간행 
유 일저1뀔기부F] 계획되이 았었고 처음에는 민저 문예지를 발간히고 그 디음 
에 종합잡지를 간행할 예정이었디고 한디 14} 이 계획은 실제로는 우선 U 민주 
조선껴이라는 종합지가 발간되며 문예지는 나증에 ι조선문예 바는 잡지로 걸 
13) 수요한 것으표는 다음과 같유 논고가 있C 
다카야나기 도시오(高柳俊男)， r ~민주조선』에서 새로운 조선j까지」 계간 삼천리』 
48호， 1986 
고바야시 도모코('1、1*知子)， 'G1[Q이 의한 써일조선인간생산지 김열」， 『새일조선인 
사연 f.22호 1992 
복각본 『민주조산)1 òll 설 [993 
[4) ，편전후기 J ， 민주조선ζ 장간호， 19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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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맺는디 이것으로부터도 예상할 수 있늠 것처닙 r민주조선4은 층합잡지 
인데]고 문학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독특히디 즉 문학에 관한 글이 전체의 
561y!) 이상을 치지히고 았는 것 15)이디 집필지 중에는 약 55%1를 치지한 새일 
조선인 증에 김달수， 허납기 이은작 능과 같은 일므을 볼 수 있고 23% 정도 
릎 차지힌 복국의 조선인 디L로 김대준‘ 엠화， 이태준 등유 비돗힌 23맹(내지 
24탱)에 이급는 문핵자의 이듬유 볼 수 있다 그 대부분은 조선문희가동맹에 
속하논 사람들이다 
그틀과 함께 엘본인이 많이 퉁장하는 것(약 21%)도 특징적인 엘이다 여기 
。1I 이 잡지의 기윤적 생각의 엘단이 나마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잡지의 
중신인몰이였던 김탈수능 디응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잡지는 과잉 5-:선인이 /경영하고 또선얀이 관집한 잡지이다 그려나 그렇다 
하여 조선얀만이 읽는 조선 ~l끼리의 삽치라고는 말항 수 없는 것이다‘ [숭F← 
인용자] 조선인아이 읽능1 조선인끼리의 감지라면 일본에 있어도 조선어환자틀 
주조합 수 있는 지낱 혀지} 무인 좋이서 일본이로 받행함 건가 [중략1 -7 리는‘ 
마시 탐하지만 이 장지까 발행되고 았는 이유와 목작유 과거에 조선 및 조선 
인에 대하여 그 인식을 잘못해 괴육을 받은 일본인이 올마류 시간윤 가지 jl 
올바든 인식을 되잣는 것을 도와주며 양국의 다가올 상대의 을바든 관계듬 만 
드는데에 즐믿[가 있고 싶기 때문이다 [중략] 그래서 이 집지는 조선인의 입에 
서 뿐만 이니바 일F인익 지성으록부더노 조선은 이떠하며 나이가 。1 떻세 뇌 
어야 할 것인샤 하는 것을 늠 말하는 것이다 "1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야 대단히 연린 대도라고도 불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진후 직후라는 그 딩시의 어떤 문위기를 진해지고 있음 것이다 
이러한 기본망천을 기진 「민추조선」이] 실린 재일조선인의 작품은 소설 33 
편， 연새소셜 3편， 시 17편， 연작시 2편， 희팍 3편에 이브고 있디 
15) 박종명 I ff>i"홉)， rr민주조선， 개관" 복각 『민주조산J 해설1. pp.9-10 
16) r편전실이1 시" 민주조선二 1-6, 194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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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 조선문예(朝購文홉)， 
U 조선문예』는 1947논 10월에 창간된 재일 조선얀어1 의한 일본아문의 문예 
지 17)이다 발행처는 조선문예사이다 。1 갑지가 몇 넌까지 이어지며 몇 호까 
지 내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시는 유김스럽게도 필자는 아끼 마 조사하지 못 
하고 았다 그래시 여시시는 펼자가 본 수 있던 5권‘ 즉 [947년 [0 원호(정간 
호)， 1948년 2월호(제2권 제 1 호)， [948년 4월호(제2권 제2호)， [948년 7월호， 
1948년 1 [월호에 한하여 보고자 한다 18) (각 복차는 부록을 보기 바람) 
이 『조선문예』는 잊본어로 된 것이지만 해방 후 재임 조선인틀에 의해 간 
행원 최한의 문예지다능 점에 二L 기장 큰 의미가 있디 편집 경 빌행인유 박 
삼문(朴三)J이며 발행소는 조선문예사， 그 주소는 ‘東밍都)(京區*1\\짜下메 
57' 임은 5권 디 같고 디만 인쇄인의 이름만이 1948년 7월호와 11월호에서는 
‘*촉 b~’에서 ’關뻐竹四郞’로 바뀌고 았다(주소는 같읍) 
여시에 실린 직움들은 장편(안재)소설 2펀‘ 딘펀소설 2펀， 시 4펜， 평론 7펀， 
수필 1 편， 인구 l 펀이다- 그 이외에 일본인의 글도 5펀이 있마 
정간호에 산련 이석주(李μ柱)의 소선민족문학의 척개」 는 해방에시 2년 
이란 시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확희와 전망의 흥분상태에서 깨어 냉정한 눈으 
로 과거외 현재를 보고 있다 그이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도 문학쓴 사상 
기장 융성기에 있디고 "'1 면서 본균의 조선문학기동맹 등의 움직염을 소개한 
급이디 
[ )) 이 [조션문에 지에는 조선어팍도 있있다고 힌다 인복어파 조선문에j 1949넌 2월 
호(제2권 세 1호)의 되지에는 “조심이판 =조신문예 2원 칭긴호 감원중 5f받매’리는 
강고가 보이며 j변진후기’애는 “긍월호부터 자애지토 조선국둔판 조선운예’음 간 
행힘”으로 되어 있고‘ 또 4월흐 득차에는 “조선어판 조선문에 3월호 발매웅”이라는 
굉:1'_와 함께 ‘년집후시’에 “조선 "1판 『조신문예』도 예정보다 녁무 늦였지낀 겨우 
승간댔다”고 되어 았다 그이고 하꺼 조선어관 「조선문예』는 일본어판과 같이 초선 
문에사에시 lY4i년 3월호로 찬간뭔 깃믿 깃이다 
[81 1948년 2원호으1 ‘띤집후기’에는 ‘ 본지 II 원호에 ‘운예시평 는 쓰신 송치영(宋車 
影)씨의 운운으호 쓰-"' 있어 뜻 한 권。| 간행댔번 사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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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기의 소설 「신(新)굉연일기 J (1 948. 2)늠 E 신이나 」란랴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은 수법으로 탕대 정치상황을 야유한 것이며 이은직의 
「저미(低迷)J (1 948. 7)와 폭 응 전야(暴風η前생)J (1 948.11)는 물 디 장펀 
[어느 고l육자』의 일부이며 해방을 맛아 인족J1L육어1 매진하는 젊은 페샤의 오 
습욕 그러면시 조끼 내부의 관료주의직이고 무기럭힌 분위기들 비판힌 소설 
이마 
。1 러한 장작과 더불어 창간호에서는 이미 아오노 쓰이1키치(좁野季古)샤 
「조선작가외 일본어의 문제 를 쓰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에 이어서 제2련 
제2호(1 948. 4‘ 1 )에서는 “ 용어문제에 대하여”라는 특집을 편성했는데 주목할 
만히디 그 필지와 제복을 제시히면 다음과 같디 
초선인인 나늠 왜 일본어토 쓰늠 것일가 。1온작 
일본아를 의한 조신문학에 대히여 어%↓(fIi、健) 
인용어의 적낙적 이용 도쿠나가 ~나오(찜永 直)
하나의 가능성 김답수 
이탕을 제외한 3뱅이 일본이로 쓰는 것의 효용을 받히고 있는 것에 비해 
이당은 조선아없이 조선문학욕 이루이 지지 않는디고 만인히고 았디 。1 것유 
일찍이 『조선신보』 지상에서 일아닌 일본이창작을 둘미싼 논쟁의 재현이며 
이 문제의 어려움음 보여주고 있다 
이 잡지이외에 발행처얀 조선문예사에시 발행된 책으로 김달수의 장편소설 
「후여]의 거리(後짧ι)街， (1948. 3)외 「재임조선문회 c;"l김 1948년판4 ， T재잊i선 
문화 연감 1949년판J( 1949. 4) 퉁 3권은 간행된 사산이 다른 문헌으로부터 확 
인된다 그이고 그 。1 외에 「재입조선작가 소선선집(在日朝활作家/J、說選集)， 
('조선문예」 창간호의 p.1 3 및 48년 2월호의 p.33)이라늠 광:，]_도 있으나 간행 
뇌었는지는 미펙인이디 
(6) l 자유조선(目田朝解)， (1946) 
『자유조선』은 1946넌에 정간되였는에 얼마 되지 못애 휴간되며 1947넌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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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3호를 복간호로 내면서 재출발한19) 열본이 종합잡지이다 이 잡지보 인 
저1까지 계속 나왔는지는 분벙치 않지인 49년 12월까지는 픽인할 수 있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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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기 거류인단계인 것은 굉고 등으로부[1 알 수 았는미 이 삽지에도 멋 개 
문희작품을 찾아낼 수 았다 필자가 잠조할 수 있넌 후에시 그날을 뽑아 보 
여주변 다음과 같다 
저(쫓 1 (31- (4) 욕구(~E:) 
아"1 링 벨곡 (7 1 ) 당/용 ι.ì t:.) 이원주인(추園住人) lY4~. 2 



















。 1 경인 아리망 별켜」 은 분단의 현설을 한탄한 것이며 。1원주인의 E 래 
의 시는 약간 반공적인 냄새도 없지 않은 늦 싶은 것이다 그리고 홍전표의 
l 어화 는 일본의 전통적 문예헝삭인 ‘딘가(短歌)’헝삭 Cι호 부른 노래가사이 
고향음 그러위 하는 심정을 냐 
또 1947년 12월호 「재임 조선 91단체의 입년간의 빈자취」에는 팅시 간행되 
어 았던 입간지， 주간지， 통신지， 장지 퉁의 이름이 선내고 있다 20) 이틀은 대 
1 양향 은 재일힌국인의 소설 
다애 직품이다‘ 
다 마지막의 
부분 전후 잇따라 나티난 만명한 균소 정보신문 잡지였다:il. 생각이 되늠데 
그 중에는 r조선신보J，해방신문"넨주조선」 능도 3r함뇌이 있아 시대를 
엿보는데 야느 정도 유효할 것。1 디 그늘의 이름을 제시히연 다음과 같디 
일간 , 격일신눈 냉際"1 임스(일운)‘ 냉際日 日新間(일운 1 ， 世紀新閒(일운)， 朝빡新閒 
(얻문)‘ 햄뺨新報(힌글문) 
19) 꽉간호의 「펀점후치」애 다유과 같이 쓰고 있다 “자유조선은 발간되자 얼마안되 
휴간성태로 패 L로부터 벙써 인년이란 서1월이 흘댔다 시 자유조선ι 1947. 9 
201 정미운(椰泰흰) c새일한국인단에으1 일년간의 양지취」 「지 f「초선 1947년 12원호，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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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신문 解放新間(힌닐문)， 自FI1新閒(인문)‘ 國際폐혜)新閒(인문)， 國際新報(인문)‘ 
民추新聞(일분)， ι)/，新閒(일운)， 엽[Í]ff~.會新間(일운)， 東亞新행{일운) 
통신지 횡매꺼춤추I!l잎분) 꿇米通엽(일문)‘ 햄없日챔東京(일문)‘ 東亞通엽1 일문) 
집 지 $져 ifiþ新R報‘ 自FI1홉8뾰 R生횡g향， R主횡8健 
(7) ，우리문학(우랴 文學). (1948. 8. 1) 
U 우~I 문학』유 상기 λI1 기지 잡지와 달리 조선문의 문예지인 점이 기장 특 
징적인 일이디 이것도 역시 멋 호까지 내왔는지 잘 모르며 필지기 블 수 있 
었던 것도 칭간후뿐아다 그것을 보언 ’펀집얀 어탕 발행인 이은끼， 발행처 
재일복 조선문학회(在터本朝향文學會)'보 되어 았고 그 주소는 ‘東京都中央區
京橋2의 l ’로 되어 았마 
정간호에는 재임복 i선문핵회의 l 규약 강령 δ 문학회 ?}성까지의 
경과를 기한 「문학회암1 기」 ‘ 회원명단 이 산여 있어 복지가 재입보 조선 
문학회의 기관지임윷 악 수 았다‘ 창간호의 폭차를 제시하면 마음과 같다‘ 
?리의 當面한 일 추없，. 
쩔刊%추 /•1 
」ι황의 大쩌化問멀 魚、 뱅 2 
!I，휠호部*in!X: 3 
새 E운 잖情‘얀어] 뻐하。1 주4il!.용잉 4 
文學용目記 {誌] 4 
등용 그날 킹동 성융 6 
規꺼 .(t:크 4'흥8!!t文쩔용 8 
쩌ííIí.(t:크4'홍8~￥文쩔會 9 
용，，1견여 9 
.1、說 숭 역늠 튼용家 金il!'Æí흩 10 
人物갇「 주없IÉ!.小論 許F딩 71 11 
토팩 13 
詩 벼t뚱홉 斷「↑ CÍi珍珪 14 
런재소실” 무거운 짐 제 잉회 김윈그1 14 
f윷큼G 16 
이 문학회의 강탱은 ‘입뷰제국추익 잔재의 소토1 ’ j 봉건주의 잔재의 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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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의 "11 격 민주주의민쪽문학의 건설’， ‘조선문학의 국제문학파의 
있는데 바지막의 ‘문학 저1휴’， ‘문학의 대중화’ 등 여섯가지 힘목으로 뇌。1 
의 미중화’ 이외는 조선문학기동맹의 디 섯 개 기본강령과 똑같으며 조선문학 
가동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엄을 나타낸다 
그러고 「 밥간사」 와 이은시의 l 우리가 당연힌 일」 에는 
에시 앞길유 뚫고 '-]-간마는 죄의가 나타나 았고 어당의 
어려운 
l 문희의 
제」 에서는 그것윷 좀더 구세식으노 말해 F고 았다 
화경 속 
rB증화문 
회원명보이]는 도교를 바롯하여 일본 각 지방의 회원 이름이 살려 있다 그 
분포는 토교 25명， 후쿠시마(福島) 1 명， 사이다마(쩨玉) 1 명， 가나가외{神奈]11) 
5병， 기후(뼈울) 1 명， 오오사카(大없) 3병 등 총 96명이디 그것을 분야별로 보 
연 소설부문 12맹， 시부문 8병， 희팍부분 3벙‘ 평온부문 9뱅 고전부문 l 병， 
아동부문 1냉 외국문학부문 2냉으로 뇌이 았디 회원이름유 디음파 같디 
*1‘水했， 全永春‘ 李珍珪， 金敬天 좋秀子， 朴元俊， 金昌基‘ #光11&，+운珪‘ 金훈뼈 鄭
泰f1J， 추股直‘ 동C 、뭘‘ iJ:慶뼈， 윗Hi훌鉉 f용g컨1"， 7i: 涉， 추릅풍 없료t嚴‘ 2f興꺼!-(， fl:l :l:í훨‘ 
l맺'j흉， 張-" 示宇正， ，힘-~~흙 주中용 許F힘I!!t， "1'껴Si￡ 행3 디좋‘ 金元흉， 金達좋후 d동斗 
j@:, 都(-';，찍J ‘ 후 3義， 姜f용 하明 「
l'，'늠 판독 플가능한 부 분임 j 
그이:，]， 제 3변을 보면 관서지부도 결성원 것을 일 수 있늠데 그것이 4 , 24 
교육사건을 계기로 한 것도 알 수 있디 
(8) ，해방시 선집 n 기타 
이 시기에 간행물로시 잡지가 야니지만 하나 주목할만힌 책이 나왔 ζ[니 소 
개할샤 힌다 1946년 10원 25일에 발행원 「해방시 선집(解放詩훨集)， 01란 책 
~1 터1 괜자는 이친큐(李珍균)이며， 반챙자는 재일뷰조선인 ~1맹증앙층복부이다 
퉁사판 ~1쇄도; 총 155￥의 시선집이다 
재입한국민의 작품집이 아니라 그 텅시 넙조선에서 황약했던 시 91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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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모은 것이다. 당시 재일 한국인 문학자들의 문학경향을 보여주는 하나 
의 예라서 흥미롭기도 하다. 수록된 시인파 작품은 18명， 30편이며 그 내용은 
디음과 같디. 
林和 國軍行進曲 尹昆t힘 우리의 노래 
뽑f詩 千萬
발자욱 중?U핀$ 새날의 노래 
金起林 파도소리헤치고 朴勝極 藍房의굶錄 
權煥 그대 權五미윷 통곡 
어서가거라 朴휩春 피λ 방울 
朴동무 金聖澤 五月짱 
朴石T 껴t星 趙靈出 모든 1_L물은 바다로 흐른다 
볼가江 金大均 百姓과博土 
歸:jIjB 장?尙勳 「韓
李燦 아오리지나루 女子에게 주는 노래 
朴世永 委員會에 가는 길 常民 建設
순아 굳은握手 
朴풍技 딩然을創造하는 사람 우정 어머니와 슬픈歷史 
고향 編을마치고 
들。시나이까 
3. 6.25에서 민전의 해산까지 -1950-1955년 
『민주조선』지는 1950년 7월에 33호를 마지막호로 종간뒀다. 이것을 분수령 
으로 하여 재임한국언문학도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고 봄 수 있다. 6갔천쟁이 
얼어났으니 더욱이 그렇다. 그때부터 재일조선민주통일전선(민전)이 해산되고 
재일본조선언총연합회(총련)가 결성된 1955년까지가 다읍 한 시대라고 볼 수 
았기 때문이다. 
(1) ~쫓」 
이 잡지는 시인 허남기의 개인지이며 1951 년 3월 26일에 등사판인쇄로 
제 l호가 나왔으나 그 후는 안 나왔던 것 같다. 이 호에는 일본어로 된 장 
시 「노래와 전쟁의 시대다-1950년의 조선시의 보고- J 한편이 실려있다. 허남 
기는 1952년에 번역시 Anthology ~조선은 지급 전쟁 중이다냉(三-書房， 도쿄) 
를 간행하는데 이 장시는 그 책의 말미에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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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조선평론J 
U 조선평논(朝蘇許論);은 1951 년 12윌에 오오사카 조선얀 문화협회(:k版朝健 
Ak化協會)의 기판지로 칭간된 잡지이며 1954년 8원 셰 9호까지 간행했다 
H 민주조선』 의 후계지가 되리라는 포부들 가지고 출밥힌 이 잡지에는 ”화 
산도」 의 직가 김석뱀(金4그範)이 제 1, 2 호틀 팩집하고 (제 3호부터는 김종 
명(金鍾嗚))， 또 상간호。11는 「朴씨」이라논 필멍으노 강1 '1949년 무렵의 잊지 
(日誌)에서」를 빈표한 것이 주록할 만하마 11) 그라고 시인 킴시종(金時행)， 혀 
납기， 작가 이은직(李없直) 들의 작품음 불 수 있다 모체인 오오사카 조선인 
문화협회는 조런해산 후의 오오사카에 있늠 문화단체의 통열기관으로 1951 년 
10월에 걸성된 단체이며， “문예총(재엘조선얀문학예술기총회) . 문만린(재열조 
선인문화아체총연맹)과의 걸막。1 본지의 편집‘ 성정을 전환시켰디”낀고 한다 
(3) c진달래〕 
『진달래(수 / }t ν);는 오오사까 조선시인집던(大版朝解詩人集團)의 기관지 
혹 1953년 2월 16엌에 정간된 시 천문지 다만 안납아있논 호샤많아 그 i사 
는 앞으로의 과제의 하나이다 지급 확인된 호는 다음과 같마 
제 9호(1954. 10), 제 12호(1955. 7), 제 20호(1 958. 10) 
저I 9호와 12호는 등사판이며 제 20호는 활지인쇄이디 세 9호는 발행책얀 
자 홍종간(洪宗써)， 편겁책임자 박실(朴實)， 저I 12호는 펀집책암자가 정인(鄭 
仁)， 밥행책임자 백실이며 제 20호는 펀집자 양석일(tI!:.1:! ~ ), 발행자 정안으호 
되어 았다 
21 ) 펄자가 이려한 사실을 알게왼 것유 김석벅 운학연구가인 →橋大황院生 송혜원~，이) 
의핵 ，~임음 밝힌다 
22-) 룸'f::iE明‘ 「朝빡人千1m新間 정줌誌(2) 빽짧」 「써일 초선인관게치료집성전후편 재 9 
견ζ ， 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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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은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일본어뿐만 아니 
라 한글로 된 작품도 있다. 오늘날 재일한국인 시인으로 혹은 작가로 대표적 
얀 존재연 김시층， 양석일 들도 그 문학적인 출발을 여기서 시작했디는 점에 
서도 주목할 만한 잡지이다. 
4. 재일본조선언총연합회(총연)결성이후 
1955년의 재일본조선언총연합회(총연)의 결성은 6.25이후 또 하나의 분수령 
이라 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문학자들의 실력이 늘어나며 그 방향도 다양성 
을 보여주기 시작한 반면에 조직과의 알력이 심해져 조직을 떠난 사람들이 점 
점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1966년에 김학영(金歸泳)이 「곱아진 입 (i東 i6 口 )J으 
로 문예상을 수상한 무렵부터 재일한국인문학자들과 일본의 상업적 문학잡지 
과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실 김학영은 그 전 세대 사람들과 달리 정 
치성보다 개언을 내세운 점에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일한국언문학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의 추구는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이시기에 간행된 중요한 잡지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1) ~籍林』
第 l 당(1-1) ， 1958年 11 月
第2당(2-1) ， 1951年 l 月
第3당(2-2) ， 1959年 3月
第4당(2-3) ， 1959年 6月
第5당(2-4) ， 1959年 11 月
이 잡지는 편집겸 발행인이 장두석(張斗*휩)， 발행소 계림사연 일본어잡지이 
다. 중심이 된 사람들은 『민주조선」 지를 낸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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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60 1간명의 조선인틀이 샅고 있으며 일본인들파 함께 나닐의 삶을 지내 
히나의 디리블 걸고 싶디 "( c창 고 있디 우리는 이 사이에 ’상호이해’다는 
간의 말- 에서)는 말에 이 잡지의 성거을 블 수 았디 
빅춘일(朴春日)이 「일본문혁에 있어시의 조선싱」 을 연새한 젓이 눈에 띄 
조선싱 J 'ι호 경심된다 그러 
관힌 문현」 이라는 조사까 시직 
~} 이것이 ~}증에 II~.대일뷰문학에 있어시의 
1 역사 저11 1 호부터 1 일뷰어로 쓰민 조선에 
된 것도 간과함 수 없는 잊이다‘ 
또 하나 재일조선인의 귀국운통에 관한 글이 실띤 것도 추복해야 하는 점 
이라 하겠다‘ 
(2) l 문학예술」 
。1 것은 새일본조선문학예술기~동뱅중앙상임워원회(문예동)의 기관지이며 한 
글지이다 저I 3호가 1961 넌 5원에 간행뇌이 았다 시얀의 강순ct삶)， 작가의 
김달수， 팽론가인 윤학준(尹學準)， 안우식(安宇1페 등의 이듭올 롤 수 았는네 
그 증에시도 김석범의 l 화산도」 까 제 13호(1965. 5)부터 9회에 걸쳐 실린 것 
이 특기해야 하논 엌이다 후엌에 잊본어혹 와생， 천 7권으둘 간챙될 거빈(닫 
編)이 바도 그것이마 이 사람틀은 나충에 다 조직을 나외 각각의 김음 검어 
간마 
(3) l 朝願文化」
第l η(1-1)， 1962年 7月
第2'.:(1-2). 1962年 8 月
第3딩( 1-3)‘ 1962年 9月
第4딩(1-4). 1962年 10月
띠집 ~l 이은직(李없直)， 빈행 ~l 윤병옥(尹炳玉)， 조선문회사빈행 ~l 입본어 "1 
:문학 「작가소개」 로 한선야， 이기영， 리부명 통음 얀우식이 소개하고 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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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J ~조선문학』 등의 기사를 번역， 소개하고 았는 것이 특정이다. 
(4) ~朝陽』
第 l 당(1-1) ， 1963年 l 月
第2당(1-2) ， 1963年 3月
리얼이즘연구회 「朝陽」 편집부 발행， 정귀문(짧~歸文)대표로 되어 있는 재일 
한국인 동인지. 얼본어잡지이며 일본사람들의 글도 실려있다. 박춘얼이 「얼 
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 에 이어 「전후 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 을 
연재하고 또 시모다 마사쓰구(露多正次)의 「학생시절의 김사량J (제2호)， 오 
오무라 마사오(大村益夫)의 「나와 조선J (같은 호) 등의 글이 눈에 띄고 정 
귀문이 장편 「민족의 노래」 를 제2호부터 연재한다. 이 작품도 나중에 단행 
본으로 간행됐다. 
5. 전후의 장혁주 
재일한국인문혁을 말할 때 꼭 거론되는 것이 김사량과 장혁주일 것이다. 
그런데 김사량은 해방이 되자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 이후 이북에서 활동하 
고 장혁주는 일본에 남으면서도 다른 작가들과 달리 거의 일본인 작가로서 
독자적얀 활동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는 이른바 전후 재일한국연문학과 
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그러한 장혁주의 또 다른 변을 보여주는 자료가 았어 
그것을 보면서 전후의 장혁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장혁주는 일본의 패전이후 좌우 양진영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집필활동 
을 시작했다 r민족J(~ 장건(創建)~ 46. 4-6, 3회로 중단)이란 작둠에서 열재말 
기의 자신의 친일행위를 변병한 후 이어 장혁주는 상당히 활발하게 작가활동 
을 계속했으나 그 작품에서는 재일한국인 내지 한국인이라는 특칭보다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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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통속자기의 한 사담아파늠 색채기 짙은 것이다 이미 일본사회기 한균 
인으로서의 장혁주에세 기대히는 접이 없아졌닌 것이디 
다민 1952년 5윌 출신된 r아1 조선(嗚呼朝廳);은 즙 디브디 「고국의 비낙 
에 통팍할 수 맘에 없는J ::'3) 심징으로 쓴 이 직품은 일본사회에시 븐 화제가 
된 직움이다 
이하어1 천후에 출간펀 직품욕 보여주면 다음파 같마 
1946. 12 ~ 피아들(孤兒 t:. ζ1， 
47. [2 인눔의 승온 정 i와 나쁜 경 l..=. fυε (T! 휴-:-; ~훨컨 : )~ 
48. 12 우 열한(뽕% 윷) 
4~ ，젊 읍 。1자(若μ女)， (未見)
49. 3 은혜듬 감유 지I"I( 팀‘스꿇 Lη '//<jj~ 
익 O. J 개1 원의 꽃@kσ)花) 
52. 5 아1 조션(맴呼뼈밟) 
54. 6 우궁jμ無팽{~)ζ 





f건은 지대(~I. 地帶)， (以下未見)
h 암병롱{;Q ν힘陳)ι 
f검은 한낮1뀔 L ‘흩훌.)， 
「폭풍의 노래(凰i/)폼)， 
지금까지 여러 논자들은 54년 11 월에 간행펀 자시천식 ~1 장fl 뎌]릭의 조 
서』도 ”진후 장핵주 문학은 끝났다"24)거나 ‘ 아 이후 창(노구지)혁추외 그 문 
학의 영향력이 부황하지는 않았마낀5)거나 하다 이러한 견해는 대상 타팅한 
것이라」 딸 수 있다 
그민데 여기에 히나 흥미로운 책이 있디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 저I 43권 
동양편 아(東京용 j끄社， 1956, 7, 5)가 그것이디 간행순서로서는 『펀력의 조서a 
23) 디 )11 豊 「전후의 상(노구치) 혁수;， 아흉民j따期動앓})作家 ε B本a 大썰敎育出댐 閒
111. 1995‘ p. 224 
241 헤야시 끼 지， 앞으1 책， p. 4익 
25) 시라카와 유아카， 앙의 책，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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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는 것이다 
。1 책에는 「현r11중국동화겁」 과 같이 조선동화집 이 수독되아 있는데 
그 벤역을 野미張)新퍼(~， 구치(장)혁주)기 히고 있는 것이디 저지기 흥미폼 
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된 직가 · 직품늘이다 다을파 같다 
김남친 밝은 아칩(얘，1'ò υ햄) 
안회남 흰상의 어머 LI(궁 α ，"S ~ σ)母}
이대운 성북통신(城北f' J: 'J) 
- 노린 손꺼 건(hη- 黃t 、 δ" 극flf.)， (" l 、)
二 듬 표최(k cí)二 大융기i表fC) 
위 입어로 버역된 제폭만 보면 원작이 윈지 모를 것이나 이를은 김남천의 
「무자버 i38 ， 9, '조광， )‘ 안회넙의 「겸헤， (39， 10，문장1 ), 이대중의 「손거 
부， (35 ， 11 , ，산흥아， )와 「탈맨， (33 ， 11 , ，중앙J )을 각각 아동용으로 이레얀 
지한 것이디 장혁주는 히1섣에서 「낸유 아진」유 「소년헝을 개셰한 것」jh} 이 
아고 썼으나 그것은 잘못이디 아 원자연 「무지랴」기 조선문고판 • 김난진 만 
켠집 r少年行 에 수록뇌아 았으니 장이 착각한 것 같다 
앞에사 흥미돕다고 말힌 것은 이 작품선택 때문이마 왜 그러냐하면 김남 
천， 안희남， "1 래준， 세 씨 다 원북직가인 것이다 
장은 해선에시 다음과 갇이 쓰고 았다‘ 
조선은 북과 남으로 강라지 il 북에 조선언민낭화끽 [윈문」 남에 대힌 E 끽이란 두 
나라가 생휘 뒀읍니다 이것유 이 나라의 인딩1등의 마음이냐 소원이 아니라 맘에서 
오는 여미 시)픽 U꺼분에 그렇게 된 것업니다 
[증략-인용자] 앞으로는 반드시 남북이 하나가 되피 하나의 나라로 펀 깃으로 생킥 
되니 그러한 의미호서노 조선의 분학을 하나익 것으토 다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니다 조신의 문학은 디1 강 식민지 시디] 해방후‘ 응린이후로 새 시기로 L] 늘 ; 았 
습니다 [웅략l 통란 후는 "1 러둔도 아시다시아 이번 조선동란을 가려힘니다 
[숭략] 운학으토서늠 ’}닝1지시대의 삭숨。1 한응 수운이 능온 것 같으니 ζ얘기서는 
그 시디l의 작품 중에서 아동문학에도 통히는 것을 골랐습니다m 
26) 11 세계 소년 {:l게 문학 전검 제 43랜二， 東京용~ft싸， 1956, p. 31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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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는 6.25가 장혁주에게 준 충격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나라사 남북에 갈라지고 있는 현실을 장혁주기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장혁주는 1939년에 들어와서 소설 「加購淸正J (1 월， 『文藝J 7-1)를 발표하 
고 이어서 다음달에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고함J (2월， 같은 책， 7-2)을 발 
표했는데 이 작품 내지 그 행위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상징적언 것이었다. 
사실 그 이후부터 장혁주는 체제 순응적인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 
런 반면에 1940년에는 당시의 수자올 모아 『조선문학선집 J ， (전 3권， 아카쓰 
카서방)이라는 번역선집으로 간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동화 
집의 번역행위에서는 전후에 이 시기 거의 일본언이름으로 한국인 특색이 없 
는 작품을 쓰기도 했던 장의 단순치않은 내면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6. 마무리에 대신하여 
이상으로 부족 나마 전후 재일한국인문학의 흐름을 보고 왔다. 그런데 재 
일한국연문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역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 
이다. 새 시대를 맞시 많은 재일한국인문혁자들이 활발하게 문혁활동을 시작 
하며 문학잡지 등도 여러모로 간행했으나 전후의 혼란기에 있어 살아 나가는 
데에 바빠 그 사이에 잡지들도 분설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전후 재일한국인 
문학의 당사자들인 제 I세대가 서서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금 자료의 조사， 
수집이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새로운 연구자， 전문가가 나 
타나 있어 그러한 기초작업을 착실하게 성설하게 하기 바라는 것이다. 
27) 같은 책， pp.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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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文要約》
解放σ)後 在H韓國Aσ)文學σ)形成 ￡ 展開
布흉敏博 
戰後初期η在日朝蘇A文學장考ξ &時、 「解放直後J C ν ?提ξ 方'""f(:I:充分T
캉〈、 少 L 時間的(:福廣 <C -'J-r싸&必要센~ 0 0 t 0) 1 ') (:考ξOC 、 ttlθ 
(:1:大~ < 、 (1 ) 日本m敗戰ψ θ朝蘇戰爭 i '""f、 (2) 朝蘇戰爭ψ r; 1955年m民戰解散
i '""f、 (3) 1955年m在日本朝蘇A總連合會 (總連) 結成以後、 0) 3-? 0)時期(:分
{to -:. C 센'""f ~o 。 명%存 0) 冊究(:1:、 Ci C ιε單行本송中心(: L t:: t 0) '""f、 取 h 投
htlo 雜誌(:1: -tt \，、션;、 L 、 『民主朝蘇」 程度'""f~ 깅 t::o C ζ δ 센近年、 임時 0)新聞 · 
雜誌、類i){多 〈復刻 ~tl 、 ￡ 샤머지、 <입時η文學狀況장知& ζ C i){'""f ~ 0 1 ') (:강 
。 t::o t ζ '""f、 本橋'""f(:I:、 上記φ時代區分(:從。-r、 雜誌、송中心(:戰後在日朝蘇 
A文學η流tl 장追。 -rJr t:: 。 
戰後η在日朝購Ax.學(:1:、 if觸寫版η同A誌지、 θ始ioψ 、 깐 η初期O)~명 η 
t 0) (:1:、 「全休的(:水準센低〈、 思想、的(: t雜多T意識&不透明캉 ii O) t O)센 
混在 L -r\，、&狀態J '""f~ 깅 t::o 깐 ') L t::c ζ δ^- 、 『解放新聞~ r朝蘇新報~ C 
L 、 。 t::民族新聞센發刊 ~tl 、 新 t:: 깅r局面송迎ξ & ζ C(: 깅: -'J t:: 。 ζ tl θ新聞紙上
(: t創作 • 評論깅rε센揚載 ~tlo 센、 中'""f t r解放新聞」 紙上'""f操 h 廣{f、 θ tl t:: 
、 魚、겨휩￡金達壽(:10 日本語장 ii) ('o 論爭(:1:、 重要강問題장提起 L -r\，、&。 
(1 )η ; φ 時期(:(:1:、 『高麗文藝~ r朝蘇詩J r朝聯文化J r朝蘇文藝J r '7 1) 
文學J 7J.'ε多〈 η雜誌i){發刊~ tl t:: i){ 、 fη 中T 、 金達壽 ι(: 10 r民主朝蘇』
(:1:、 1946年4年ψ r; 1950年 7 月 i '""fO)長期間 (:ht:: σT總33단장刊行 L t:: t O)'""f 
、 fφ意義(:1:非常(:大~ \，、。 i t:: 1946年(:刊行~ tl t:: r解放詩選集J (:1:、 在日朝
蘇A作品集'""f(:I: 강 < 、 입時η南朝蘇η詩At:: -0 η 7 ν y 디 ν -'""f ~o i){、 f η입 
時η在日朝蘇A文學者 t:: -0 η文學f煩向장示캉￡ ηcL -r興味深〈 、 i t:: \，、 h v)J o
朝蘇文學史的(: t 意味O) ~ot o)'""f ~o 。
(2)φ 時期(:(:1:、 許南觀쩌固A誌、 『찢』 、 金石範r; 0) r朝蘇評論』 、 金時鐘r;0)
rf" ν?’ νJ ~:ε지i刊行~ tl t:: 。
(3)φ1955年m總連m結成따、 在日朝蘇A運動史上、 大 3 강?轉換ιB. ε 강: 0 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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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6 i)‘、 文學史的I:t ::k!<강影響~ t t: ι L t: ζ ζh以降 l:l、 文學者 t: i? 0) *Fl織
b、 ι 0)離反￡、 商業등G.^- 0) 登場*、::k 5 강問題보￡강。，< 6 , f -j lt: 中f 、 ζ 
0)時期1:li "類林J "文學응풋쩌J "횡8餘文化J "횡ij'RiJ ~ \、 " t:雜誌~\發行 ~n
，\、 ι~ η 7 ζ U 文￡쥐흥쩨lJ ‘ :Ii 、 後μ組織장維nι효버횡ij~.tA文￡쥐컵 j、多 <
關h ι) -r l)ιη、、 中Tt 金:;u範”、 後0) C火 111 닮J 0) 原、펀l:{J l';{_ι 、 휩8解語1: 
Uí 火山島- ψ뼈載~ t1，\、 0 0) 얘η王1d~t1 0 。 
方、 戰前、 金史良￡ ψι? 日本?活灌 L ，\、 t張麻iæ(J;、 ~ -j L t: \ 、 h'~ Õ 
在터朝뺑A文學者 t: 꺼 0) 맺ÛJ l' ε li 영!j l: 、 獨엽 0)行맺ÛJ 종見<f， \'L 11]i li 터本1:ε 
ε ￡ 끼 、 日本ι歸lt L 野디#숨~L ，文筆活動장짧너 6" 張li 、 日本”文혈內ι 
J; -::>l 、 tlH~ll 소 ιε朝健A소 L ， 0)1웅劃&終ι ，\、 t: i)‘ 1:見ι&ψ 、 f -J L 
t彼&、 觸購줌ψ起ζõ~ 、 戰地1:합L 、 T 、 ，~딩Df휘져健J ~書 3 、 「故國 0)悲
劇종倒및-t" LI!‘ 4‘ L 、」 心↑훔종 P止露 L t: τL ，興쩌〈深Uζεμ 、 1956年 1:東京
創元社끼、 ι뀌IJrr ~ h t: ilt界少年少女文웰全集』 꺼휩8蘇編τ11 、 金南天꺼 1ιν 
-\' I} J 、 휩쳤핍 0) C짧않」 、 李泰俊 0) C孫巨좁J ~ cfJ夜」 ε 、 兒童用ι훔3直 
L ，Æx錄 L t: ζ 作者 l:l \、-1' t1 t解tx後、 越北 L t:作家 t: i?-c 、 걱뼈、 共和國'"f f
σ〕↑T해:ψ t: ε h 강 < 강 1) 、 韓國-c따 '1 7'- ,(: ~tll\ 、 t: Y._學者-c!i，，， t: 1956年
εL 、 7 時期1: 、 ::'i Lt: 文學者 t: i? σli'F&H !i， ξT取 '1 上{-t"-r \、 εε ::;'1: 、 ‘i 
￡ ιε 日本Alt Lt: ~見ιn -r \、 t張#숨”複雜캉內面風景εf피 ')c.(:7)、 "f ~6 
J -j，δ t;"。
